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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집, 나의 행복

다음은 『해골 씨의 새집』 결말 장면이에요.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. 

‘집’과 ‘행복’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보고, 내가 생각하는 ‘집’과 ‘행복’에 대한 
정의를 내려 볼까요?

해골 씨는 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.

“이제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은걸?”

해골 씨는 오래오래 그 집에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살았습니다.

‘행복’ 하면
 떠오르는 단어들

‘집’ 하면
떠오르는 단어들

나에게 행복이란?나에게 집이란?


